
지난 2일 오후 경남 거제시 하청면

하청리 바다의 해녀 작업장. 물질을

마친 해녀들이 젖은 머리를 핀으로

단단히 고정하고 모여 앉아 앙장구

( 말똥성게 를 부르는 경상도 방

언) 껍질을 까고 있었다.

이곳 해녀들은 배를 타고 나가 5

시간가량 물질을 한 뒤 작업장에서

그날 잡은 해산물을 손질한다. 이날

취재진이 찾은 복천호 는 6~7명의

해녀가 한 팀으로 작업하고 있었다.

봄에는 주로 해삼, 가을에는 톳과

말똥성게를 채취한다.

해녀들은 손질한 말똥성게를 깨

끗한 물로 씻어 바구니에 옮긴 뒤

저울로 무게를 쟀다. 선주는 각 해

녀의 수확량을 확인해 노트에 옮겨

적었다. 이날 작업한 6명의 해녀 중

가장 많은 수확량을 기록한 이는

홍경자(69) 씨로, 말똥성게 2.1㎏을

수확했다.

작업 현장을 지켜본 취재진에게

홍 씨는 여기 해녀들은 몬딱(모

두) 제주 출신 이라며 고향을 떠나

바다를 누벼온 자신의 해녀 생활에

대해 들려줬다.

홍 씨는 우여곡절이 많았던 삶을

떠올리며 한숨짓다가도 저승에 가

서도 물질을 하고 싶다 고 말할 만

큼 자신의 일에 대한 애정을 드러

냈다.

그는 1957년생으로 제주시 건입

동에서 태어나 도평동에서 자랐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를 졸업한 뒤 바로

공장일을 시작했다. 과자, 사탕, 아

이스크림 공장 등에서 근무하며 일

찍이 생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여름이면 재미 삼아 바다에서 수

영하고 전복과 소라 따위를 캐서

동문시장에 팔기도 했다. 그 당시

(70년대 후반)에 하루에 5~6만원을

벌었어. 결혼하고 나서는 공장일 때

려치우고 물질만 했지.

그는 19살에 결혼을 하고 첫째

아들을 낳았다. 출산 이후엔 시어머

니의 권유로 본격적으로 물질을 시

작했다.

내가 미역을 완전 많이 캤거든.

주변에서 시어머니한테 너희 며느

리 상군되켜 라고 했대. 그래서 21

살 되자마자 배 타고 나가서 물질

했어.

홍 씨의 첫 출향 물질은 경남 통

영시 한산도와 비진도였다. 남편의

고향이던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출신 해녀가 제주 해녀 6명을 모집

하고, 경남 현지 해녀 3명까지 더해

총 9명이 함께 물질에 나섰다. 이들

은 2월부터 8월까지 주로 성게를

채취했고, 인솔자로부터 매달 월급

을 받았다. 홍 씨는 한산도 출향 물

질을 마치고 제주에 잠깐 머문 뒤

10월쯤 충남 지방으로 다시 물질에

나섰다.

충남에서 1년간 물질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간 홍 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홍 씨가 1년

넘게 벌어온 수입을 남편이 모두

써버린 것이다. 홍 씨는 그동안 모

아둔 돈으로 집을 사고 물질을 그

만둘 계획이었다.

홍 씨는 하는 수 없이 다시 한산

도로 돌아가 물질을 이어갔다. 어려

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바다에 나서는 일을

멈출 수 없었다. 해녀 일과 집안 살

림, 시부모 돌봄까지 맡으며 그는

한때 몸무게가 38㎏까지 빠졌다고

전했다. 결국 서른 살이 되던 해에

남편과 이혼한 홍 씨는 거제에 정

착했다.

그에게 해녀라는 직업은 그의 자

부심이자 믿을 구석이었다.

말도 못 하게 고생 많이 했다.

그래도 나가(내가) 능력이 있으니

까. 완전 상군해녀였어. 작업 나가

면 전복을 제일 많이 땄어. 물질하

멍 돈도 잘 벌고. 그래서 거제도 와

서 집도 사고 혼자 잘 살았어.

홍 씨는 잠시 울산으로 이주해 10

년간 횟집을 운영하기도 했으나, 다

시 거제로 돌아와 현재까지 물질을

하고 있다. 그는 함께 작업하는 해녀

들과 의지하며 지내는 현재에 만족

하고 있다고 전했다. 순덕이(동료

해녀) 물질할 때까지 해야지. 여기가

이제 고향 같고, 적적하지도 않아.

얼마 전 몸이 약했던 작은 아들

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홍 씨는

붉은 눈시울을 하고서 담담한 목

소리로 지금도 마음이 아파. 그래

도 어쩌겠어. 산 사람은 살아야지

라고 말했다. 아들을 떠나보낸 뒤

에도 생계를 위해 작업을 그만둘

수는 없었다.

녹록지 않은 삶 속에서 홍 씨에

게 바다는 무엇보다 편안함 을 안

기는 곳이었다.

물질하는 건 처음부터 무섭지가

않았어. 바다가 사람 마음보다 더

편안하더라고. 물 밑에는 뭐가 있는

지 다 보이잖아. 근데 사람 속은 모

르겠어. 그래서 바닷속이 시원하고

편안해. 진짜 물질하기 잘했어.

힘들 땐 잠시 쉬어가더라도, 바다

에 가지 않으면 몸이 쑤시는 그다.

홍 씨는 물질이 아직도 재밌어.

힘들면 한 이틀 쉬는데, 그러면 다

시 바다에 가고 싶어. 물질하는 것

이 제일 편안하거든. 나는 다시 태

어나도 해녀, 저승에 가서도 물질할

거야 라며 호탕하게 웃었다.

<특별취재팀=양유리 기자 장태봉 기자(사

진 영상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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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하청면 하청리 앞바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홍경자 씨.

(8) 경남거제에서만난건입동출신홍경자씨

공장일보다 수입 높았던 물질… 시어머니 권유로 전업

녹록지 않던 삶의 버팀목, 울산서 횟집 운영하다 거제로

사람 속은 몰라도 바닷속은 훤해… 저승 가서도 물질

제주해녀 구술사

4부

물질을 마친 해녀들이 말똥성게를 손질하고 있다. 장태봉기자


